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의 매우 특별한 전문가이자 주체, 어린이자문단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어린이와 함께 만들어 가는 박물관을 구현하고자 어린이박물관에 관심과 열정
을 가진 어린이들을 선발하여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 6월에 1기 어린이자문단으로 50명의 
어린이들을 선발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어린이자문단을 선발·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박물관의 다
양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어린이들을 대표하는 전문가로서 활발한 
자문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자문단의 핵심적인 역할은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의 콘텐츠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어린이
자문단은 어린이박물관이 나아갈 방향, 체험전시 구성, 체험 교육활동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합
니다.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자문단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들은 어린이박물관의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17년 오픈한 신규 미디어-인터렉티브 상설 전시 ‘컬러풀 정글’에는 실제로 
어린이자문단의 멸종 위기 동물에 대한 생각과 직접 그린 스케치가 적극 반영되었으며 18년 오픈한 신규 
상설 전시 ‘바람의 나라’의 초기 기획부터 실제 전시물에 들어가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것 까지 다양한 예
술 작가 워크숍을 통해 어린이자문단의 재미있는 상상력이 반영되었습니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2019년에도 제10기 어린이자문단 30명을 선발·운영할 예정입니다. 자문단 10
주기를 맞아 창의력과 상상력을 펼쳐 적극적으로 어린이들의 소리를 전달해 줄 어린이들의 더욱 적극
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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